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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지역 논이용 2기작 소득작물의 생육 및 수량 특성

송윤호1*, 하건수1, 조윤상1, 이지우1, 김성용1

1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83 강원도농업기술원

[서론]

최근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논 이용 다변화 연구의 일환으로 강원지역에 적합한 논 이용 작부체계를 개발하고자 본 

시험을 실시하였다.

 

[재료 및 방법]

안정적 작부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봄감자 + 콩, 메밀+옥수수 및 강낭콩+팥의 3처리로 구성하였다. 재배품종은 ‘미백

감자, ‘강일콩’, ‘양절메밀’, ‘미백2호’ 찰옥수수, ‘왜성강낭콩’과 ‘아라리팥’을 이용하였으며, 강원도 춘천 소재 강원도농

업기술원 논 포장에서 작부체계별 재배시험을 수행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작부체계별 소득작물의 생육 및 수량 특성은 다음과 같다. 봄감자 + 콩의 경우 미백감자를 4월 3일 정식한 후 7월 

7일 수확 하였으며 강일콩을 7월 9일 파종하여 10월6일 수확하였다. 봄감자는 미백감자 품종으로 봄재배 적응성이 

좋아 상서수량이 2,858kg/10a로 대체로 양호하였고, 콩의 경우 경장은 50cm고 절수 및 분지수는 12.7개, 3.3개이며 

개체당 협수는 66개로 밭재배 보다 우수한 생육을 보였다. 메밀 +찰옥수수는 양절메밀을 4월13일 파종한 후 6월 23일 

수확 후 미백2호 찰옥수수를 7월14일에 파종하여 9월26일 수확하였다. 메밀 논 재배 생육 조사결과 경장이 98cm, 절수

가 주당 8개로 생육이 양호하였으며, 가뭄에도 강한 생육을 보였고, 수량은 200kg/10a로 밭 재배와 비슷한 생산량을 

나타냈다. 옥수수는 간장이 185cm이고 이삭중은179g이며 이삭장과 이삭폭은 19.1cm와 4.2cm로 메밀과 옥수수 모두 

정상생육 하였고 재배상 문제점은 없었다. 강낭콩 + 팥은 왜성강낭콩을 4월 12일에 파종하엿으며, 7월 7일에 수확 한 

후 아라리팥을 7월 14일에 파종한 후 10월8일 수확하였다. 왜성강낭콩은 도복과 병해충에 강한 특성을 나타냈으며, 

578kg/10a의 우수한 수량을 보였다. 팥의 시험결과를 보면 경장이 34cm이고 절수가 12.3개며 협수가 37개로 밭 재배와 

대등한 생육과 수량 특성을 보였다. 이상의 작부체계는 쌀 과잉생산 및 소비량 감소에 따른 대체작물 개발로 쌀 수급안정

화 와 농가 소득의 증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, 이전의 작부체계와 다른 점은 조기 봄재배가 가능한 미백감자와 만파적

응성이 높은 강일콩을 이용하여 새로운 작부체계를 개발한 것이다. 다양한 작부체계를 적용한 결과 벼 단작에 비하여 

경제성이 높아지나 지역에 따른 논 토양환경 및 농업환경 등에 따라 작부체계 적용이 상이할 것이며 논 이용율 제고 

및 기반 유지를 위하여 밭작물 신품종들을 이용한 지속적인 작부체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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